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젠슨 황 장녀 매디슨 황, 네이버 찾았다…피지컬 AI  협력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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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신효령 기자 = 매디슨 황 엔비디아 옴니버스 및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가 네이버를 찾았다. 네이버와

엔비디아가 추진 중인 피지컬 AI(인공지능) 협력 논의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.

30일 업계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(CEO)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

사옥을 방문해 네이버 주요 경영진과 회의를 진행했다.

엔비디아 측에서는 정소영 엔비디아코리아 대표 등이 동행했다. 네이버에서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와 성낙호 기술총괄

이 1층에서 황 수석 이사를 맞이해 회의장으로 안내했다.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황 수석 이사와의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

다.



이번 회동에서 네이버가 현재 활용 중인 엔비디아 AI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,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협력 방안이 논의

된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엔비디아의 '옴니버스' 플랫폼을 활용한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기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

졌다.

'옴니버스'는 물리 법칙이 적용된 가상 환경에서 로봇의 동작을 미리 테스트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피지컬 AI 개발의 핵심 도구

다. 네이버는 이를 통해 자사 로보틱스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, 엔비디아는 네이버라는 강력한 우군을 통해 한국 내 산업

용 AI 레퍼런스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.

앞서 젠슨 황 CEO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기간 만나 양사의 디지털

트윈·로보틱스 역량을 결합한 산업용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에 뜻을 모은 바 있다.

당시 양사는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·로보틱스 기술과 엔비디아의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이번 매디슨 황 수석 이사의 네이버 방문은 해당 협력의 후속 논의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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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 수석 이사는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'옴니버스'와 로보틱스 관련 제품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물이다. 그가 한국을

찾은 것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.

황 수석 이사는 이번 방한 기간 네이버에 앞서 두산로보틱스, 삼성전자, LG전자, SK하이닉스,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

잇달아 만나 피지컬 AI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네이버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(GPU) 인프라 6만장을 확보한 주요 고객이자,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엔비디아

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파트너다. 네이버로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엔비디아와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

로 해석된다.

업계 관계자는 "네이버는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피지컬 AI를 가장 앞서 실현하고 있는 파트너"라며 "이번 회동은 양사가 글로벌

산업용 AI 시장에서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"고 분석했다.



◎공감언론 뉴시스 snow@newsis.com

Copyright © 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	IT > IT
	젠슨 황 장녀 매디슨 황, 네이버 찾았다…피지컬 AI 협력 논의

